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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

제적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하였고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낮았다(OECD, 

2017; Statistics Korea, 2017).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

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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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그 중 하나이다

(Choi & Lee, 201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5; Park, 2016). 결혼관은 결혼과 배우

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가치관으로 결혼의향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견해를 포함하며, 이는 성역할관의 변

화,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Choi & Lee, 2014; KIHASA, 2015; Kim 

& Hong, 2013; Park, 2016). 자녀관은 자녀에 대한 가치로 자

녀를 갖고 양육하려는 동기로 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해 기대하

는 만족감과 부담감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 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관은 성장 과정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Choi & Lee, 2014; KIHASA, 2015; 

Kim & Hong, 2013; Park, 2016). 

2016년 혼인 ․ 이혼 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인 조혼인율은 5.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

며, 평균초혼연령은 남자는 32.8세, 여자는 30.1세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남자의 혼인 구성비는 30~34세가 38.8%, 25~29

세가 21.6%, 35~39세가 17.3% 순으로 2007년 이후 20대 후반

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였으며, 여자의 혼인 구성비는 25~ 

29세가 35.6%, 30~34세가 31.2%, 35~39세가 10.7% 순으로 30

대 혼인율이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1.6배 이상 증가하였다(Sta-

tistics Korea, 2017).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증가는 초

산모의 출산연령 증가와 연결되고, 난임 혹은 불임의 증가, 고

위험 임신과 고위험 신생아의 중요한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Je 

& Choi, 2014). 2016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4세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출산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35세 미만은 감소하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는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 고령산

모는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며, 고령산모는 

고혈압, 자궁근종, 비정상 태위, 분만시간의 지연, 기계분만, 조

산, 주산기 사망률, 저체중아 등의 산전합병증과 주산기 사망

률이 증가하여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Heo et al., 2004; James, 2011). 2016년 출생통

계에 따르면, 37주 미만 조산아의 구성비는 7.2%로 2006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으며, 임신 기간별 산모의 평균 연령은 37

주 미만에서 증가 추세로, 37주 미만 조산아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연령이 33.0세로 가장 높았다(Statistics Korea, 2017). 조

산은 주산기 사망률과 이환율의 주요인으로 사망하지 않고 생

존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폐 성숙, 뇌손상 및 저산소증 등으

로 합병증과 신경학적 손상의 위험성이 높다(Oh, 2007). 1995

년부터 2003년까지 9년 간 조산율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 의하

면 산모의 연령, 아버지의 연령, 출산력, 출생아 성, 출생아 수 

및 출생 계절 등이 조산 발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며, 35세 이

상 고령산모에서 조산의 위험도 교차비가 1.572로 나타났다

(Koo, Kim, Shim, Won, Lee, & Kim, 2006).

이와 같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율 감

소, 출산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로 인한 고령임신 등으로 이어

져,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고 가족이나 개인에게

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문제 위험을 증가시킨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초, 중고등학생, 대학생, 30세 이상 성

인 등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결혼관과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 가임력에 대한 

인식 등을 각각 조사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

나,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을 함께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Baek & Kim, 2013; 

Bayrampour, Heaman, Duncan, & Tough, 2012; Choi & 

Lee, 2014; Heo et al., 2004; James, 2011; Johnson & Tough, 

2012; KIHASA, 2015; Kim & Hong, 2013; Kim & Song, 

2012; Kim, Yu, & Kim, 2012; Na & Kim, 2012; Park, 2016; 

Peterson, Pirritano, Tucker, & Lampic, 2012). 스웨덴, 덴마

크, 영국 등의 유럽과 미국, 홍콩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녀관과 가임력 관련 인식을 파악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가임력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확률이 높았다(Chan, 

Chan, Perterson, Lampic, & Tam, 2015; Lampic, Svanberg, 

Karlström, & Tydén, 2006; Meissner, Schippert, & von Ver-

sen-Höynck, 2016; Peterson et al., 2012; Sørensen et al., 2016; 

Vassard et al., 2016).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었고 가임력과 임신 관련 지식이 높았으나, 

가임력이 낮아지는 시기에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었다

(Meissner et al., 2016; Sørensen et al., 2016; Vassard et al., 

2016). 결혼관과 자녀관은 임신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임

신 문제에 있어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이 개인과 가족의 건강문

제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과 관련된 실태

를 파악하여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 중 청년기에 속하며, 

레빈슨의 성장발달 특성에 따르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

는 과도기인 성인전기 전환기(19~22세)와 이성을 만나 가정

을 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초보인생 구조시기(22~28

세)에 걸쳐있어 과도기적 상태에서 성적 문제들에 대한 갈등

을 고민하기도 한다(Lee, 2007). 직업과 사회생활 또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결혼, 임신과 출산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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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의 문

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성인

초기의 대학생은 점차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지

만 건강습관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 수정 가능성

이 크고, 미래의 부모로서 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이 자녀의 건

강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한 교육

은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건강교육이 중요

하다 할 수 있다(Baik, Nam, & Ryu, 2012; Park, Lee, & 

Hong,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부모 세대가 될 대학생들

의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

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가임인구에 포함되기도 하

는 대학생은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교

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결혼과 출산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저출산과 고위험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

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결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

식과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 고

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의 차이를 파악

한다.

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

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

위험 임신 관련 지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으로, G*Power 3.1 프로그램

에서 t-test를 적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50), 검정

력 .80에서 산출하였을 때 적절한 표본 수는 남녀 각각 64명으

로 총 128명이었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탈락률과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30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50부

를 제외하고 최종 2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5월에서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전통적인 설문조사

와 구글 독스(Google Doc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

여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활용 능력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중복 응답자 또한 연구자에 의해 철저하

게 관리되어 없었다.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도중 언제라도 연

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될 뿐 아니라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과 서면으로 알렸다. 

4. 연구도구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에서 

실시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중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문항 일부를 도구 개발자

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미래 가임세대인 청소년

의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와 20~60대 국민의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관련 국민욕구 조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단순한 실태조

사 설문지로 구성요인을 지니고 있지 않아 도구 타당도와 신뢰

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결혼의향, 

결혼적령기, 자녀의 필요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자

녀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아이와 막내 아이 출산

적령기, 임신 관련 교육의 경험, 교육의 필요성, 교육 참여 의사 

등을 포함한 10문항이었다.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5문항으로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

한 인식에 포함된 하부척도이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

bach’s ⍺는 .75였다.



70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고선희 · 권규린 · 김민서 등

2) 가임력 관련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은 Lampic 등(2006)이 개발한 가임력 관

련 인식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가

임력 관련 인식 측정도구는 스웨덴의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조

산사인 간호사 2인, 심리학자 1인이 대학생의 가임력 관련 인

식을 파악하고자 개발한 도구로 연령대에 따른 가임력과 임신 

확률에 대한 질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차례의 예비 

시험(pilot test)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제

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집단이 개발하여 선행연구들에서 활

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 연구자와 자문가 모두 가임력 관

련 인식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도구임에 동의하였다. 영문으로 

된 원 도구는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한국어와 영어

에 능통한 간호학과 교수 1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의학박사

와 공학박사 2인의 자문을 받아 번역 ․ 역번역 및 수정 ․ 보완 과

정을 거쳐 검증한 뒤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정답에 

1점, 오답에 0점을 부여하였을 때 최저 0점에서 최고 8점이며, 

정답률은 백분율(%)로 제시하여 백분율이 높을수록 가임력 관

련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산모의 연령과 관련 있는 출산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으로 Je와 Choi (2014)가 Tough 등(2006)

에 의해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한 최종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참은 1점, 

거짓과 모름은 0점을 부여하여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이며, 정답률은 백분율(%)로 제시하여 백분율이 높을수

록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

시 Cronbach’s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

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

신 관련 지식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x2 test), t-test,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x2 test에서 기대치가 5 미만인 칸이 있을 경

우 Fisher’s exact test, ANOVA 결과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서는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 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

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차이는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250명으로, 남자가 76명(30.4%), 여자가 174명

(69.6%)이었으며, 모두 미혼이었고 평균 연령은 22.53세이었

다. 전공은 보건 계열이 54.8%, 비보건 계열이 45.2%였다. 가족 

유형은 1인 가구인 1세대가 58.0%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조부

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가 32.4%, 부모와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세대가 9.6%순이었다. 본인을 제외한 형제 수는 ‘1명’

이 58.8%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4.0%, ‘3명 이상’이 9.2%, ‘0

명’이 8.0% 비율을 보였으며, 본인을 제외한 형제 수는 평균 

1.35명이었다(Table 1).

2.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대상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의향이 있는 대상

자는 80.4%로 많았다. 결혼 적령기는 평균 29.78세로, 30~36세

가 51.6%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47.2%로 36세 이하가 약 

99%를 차지했다.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대상자는 64.0%, 그렇

지 않은 대상자가 26.0%, 잘 모르겠다고 답한 대상자가 10.0%

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비, 교육비가 많이 들

어서’라고 답한 대상자가 22.5%로 가장 많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가 17.5%,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가 15.8%, ‘부

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어서’가 15.8%, ‘생각해본 적 없

음’이 10.9%,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독신주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

로 살고 싶어서, 내 인생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녀가 살기 안전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나라

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희

망 자녀수는 평균 2.14명으로 2명의 자녀를 원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자녀 수 결정 요인은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 

부담이 38.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24.4%, 본인 혹

은 배우자의 사회생활(직장 및 교육 등)이 19.6%, 기타가 6.0%,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의 유무(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4.4%, 

보육시설의 유무가 4.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가 있었으면 해서, 현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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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Female

 76 (30.4)
174 (69.6)

Marital status Single  250 (100.0)

Age (year) 20~26  250 (100.0) 22.53±1.84

Department Medical and health
Others

137 (54.8)
113 (45.2)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58 (23.2)
 56 (22.4)
 44 (17.6)
 92 (36.8)

Living situations Living alone
Living with parents or grandparents
Living with grandparents and parents

145 (58.0)
 81 (32.4)
24 (9.6)

Number of siblings 0
1
2
≥3 

20 (8.0)
147 (58.8)
 60 (24.0)
23 (9.2)

 1.35±0.77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70 (28.0)
125 (50.0)
 55 (22.0)

Religion None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Others

164 (65.6)
 50 (20.0)
18 (7.2)
16 (6.4)
 2 (0.8)

제가 세 명이라서, 내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이 있었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30.38세로 30~34세가 

58.8%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33.6%, 35~37세가 14.4%, 

생각해보지 않음이 3.2% 순으로 나타났다. 막내 아이 출산 연

령은 35~39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35.07세이었

다. 임신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0.4%로, 교육을 받

은 기관은 고등학교가 33.3%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전공 및 교

양 수업)가 28.6%, 초등 ․ 중학교가 27.8%, 보건소가 10.3% 순이

었다. 임신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10점 만점에 7.64점이었으며, 

교육 참여의사는 10점 만점에 5.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자녀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2.8점이었다. 문항별로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와 ‘자녀가 있

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문항의 점수가 높았으며 ‘자

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갖

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와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

았다(Table 3). 

가임력 관련 인식의 전체 정답률은 30.7%였다. 정답률이 가

장 높은 문항은 ‘여성의 가임력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몇 세라

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61.6%가 맞는 답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 의도치 않았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가 몇 %라고 생각하

십니까?’ 문항(56.8%)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 부부가 아이

를 가질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30.4%)이 그 

다음 순이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여성의 임신능력

이 약간 감소하는 연령대는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로 5.6%

만이 정답을 표시하였고, ‘25세 미만 여성과 남성이 배란기 때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때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은 몇 %라

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8.4%)과 ‘여성과 남성이 피임 없이 1

년간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을 때 여성이 25~35세일 때 임신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21.6%)도 정답률이 

낮았다.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의 전체 정답률은 63.1%로, 정답률

이 가장 높은 문항은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임신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로 86.8%였고, ‘35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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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ware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mong Participant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arriage intention Intend to do/have an intention
Do not intend to do

201 (80.4)
 49 (19.6)

Ideal age of marriage 25~29
30~36
Not sure

118 (47.2)
129 (51.6)
 3 (1.2)

29.78±2.24

Intend to have children Yes
None
Not sure

160 (64.0)
 65 (26.0)
 25 (10.0)

Reason why don't want children
(multiple selection, n=90)

Financial burden
Devote more time to job
Reduce time and happiness
Pressure/responsibility
Children have to study hard
Not sure
Other

 27 (22.5)
 19 (15.8)
 19 (15.8)
 21 (17.5)
 6 (5.0)

 13 (10.9)
 15 (12.5)

Ideal number of children 0
1
2
3
4 
Not sure

 6 (2.4)
19 (7.6)

161 (64.4)
 60 (24.0)
 3 (1.2)
 1 (0.4)

 2.14±0.67

Decisive factor of ideal number of children Child rearing/educational expense
Financial burden
Social/public life
Have child rearing supporter or not 
Have childcare facilities or not
Health condition
Other

 97 (38.8)
 61 (24.4)
 49 (19.6)
11 (4.4)
11 (4.4)
 6 (2.4)
15 (6.0)

Ideal age of first childbirth 25~29
30~34
35~37
Not sure

 84 (33.6)
147 (58.8)
11 (4.4)
 8 (3.2)

30.38±2.20

Ideal age of last childbirth 28~29
30~34
35~39
40~55
Not sure

 5 (2.0)
 88 (35.2)
126 (50.4)
23 (9.2)
 8 (3.2)

35.07±3.15

Received education about pregnancy Yes
None

126 (50.4)
124 (49.6)

Place to get information about 
pregnancy (N=126)

University
Health center
High school
Middle/Elementary school

 36 (28.6)
 13 (10.3)
 42 (33.3)
 35 (27.8)

Necessity of education 0~10  7.64±2.17

Intention of involvement 0~10  5.75±2.76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임신 중 의학적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

다’가 81.2%,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가 74.8% 순이

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35세 이상의 여성은(인공수

정을 받지 않더라도) 젊은 여성보다 다산(다태아)의 확률이 높

다’로 26.0%였고, ‘35세 이상의 여성은 임신 중에 양수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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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ttitudes of Childbearing (N=250)

Questions
Male Female

  t
M±SD M±SD

Being a parent is worthwhile in life 3.66±0.58 3.34±0.73 3.61**

Having children makes you less lonely when old 3.36±0.69 3.13±0.79 2.20*

Having children helps financially when old 2.50±0.70 2.55±0.84 -0.45

Having a child is a social obligation 2.61±0.91 2.34±0.89 2.12*

Mothers can raise children better than fathers 2.64±0.80 2.32±0.85 2.83**

Total score 2.95±0.44 2.74±0.60 3.16**

*p＜.05. **p＜.01.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28.4%,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

성보다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가 58.8%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

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차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의향, 자녀의 필요성, 자녀

에 대한 태도, 임신 관련 교육 참여의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임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학년에 따라, 교육 참여

의사는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의향은 남성

이 92.1%, 여성이 75.3%로 남성의 결혼의향 비율이 높았으며

(x2=9.49, p<.01), 자녀의 필요성 또한 남성이 81.6%, 여성이 

56.3%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x2=14.85, p<.01). 자녀에 대

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이었으며(t=3.16, p<.01), 

임신 관련 교육 참여의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t=2.05, 

p<.05). 임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인 3, 

4학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4.22, p<.05). 교육 참여

의사는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7, 

p<.05). 자녀에 대한 태도는 모든 세부 문항에서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한 문항을 

제외한 4개의 문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보건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Table 3).

가임력 관련 인식 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9, p=.430). Table 4에서 성별

에 따른 문항별 답변의 차이를 보면, 가임력이 가장 높은 연령

대에 대해 남성의 25.0%, 여성의 38.0%가 과대평가하고 있었

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x2=8.40, p<.05). 여성의 임

신능력이 약간 감소하는 연령대에 대한 문항은 남성의 9.2%, 

여성의 4.0%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남성의 90.8%, 여성의 

96.0%가 임신능력이 약간 감소하는 연령대를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x2=2.66, p=.260). 

여성의 임신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연령대에 대한 문항은 남

성의 75.0%, 여성의 74.2%가 더 높은 연령대로 알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x2=5.03, p=.153). 25세 미만의 배

란기 여성과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할 가능

성에 대해 남성의 63.2%, 여성의 79.9%가 임신할 가능성에 대

해 과대평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x2=9.61, 

p<.05). 25~35세의 여성이 1년간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

을 때 임신할 가능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의 65.8%, 여성의 

74.1%가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과대평가하였으며 성별에 따

른 차이는 없었다(x2=3.20, p=.362). 35~40세의 여성이 1년간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때 임신할 가능성에 대한 문항에서

는 남성의 52.7%, 여성의 49.5%가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과대

평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x2=4.75, p=.191). 

우리나라의 난임 부부 비율에 대해 남성의 56.6%, 여성의 56.9 

%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남성의 30.2%, 여성의 13.8%가 과소

평가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x2=15.04, p< 

.01). 시험관 아기 시술로 아이를 가질 확률에 대해서는 남성의 

25.0%, 여성의 32.8%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남성의 18.4%. 

여성의 9.8%가 과대평가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x2=5.84, p=.120).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평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

며,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다운증후

군을 가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 문항에서만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5).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 중 

남성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35세 이상의 여성

은(인공수정을 받지 않더라도) 젊은 여성보다 다산(다태아)의 

확률이 높다’로 19.7%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여성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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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wareness of Fertility Issues (N=250)

Questions Categories
Male Female

x2

Correct 
answer rate

n (%) n (%) n (%)

At what age are women most fertile? 15~19
20~24†

25~29
30~44

7 (9.2)
50 (65.8)
17 (22.4)
2 (2.6)

 4 (2.3)
104 (59.8)
 61 (35.1)
 5 (2.9)

8.40*‡ 154 (61.6)

At what age is there a slight decrease in women's 
ability to become pregnant?

15~24
25~29†

30~34
35~59

0 (0.0)
7 (9.2)

36 (47.4)
33 (43.4)

 0 (0.0)
 7 (4.0)

 88 (50.6)
 79 (45.4)

2.66‡  14 (5.6)

At what age is there a marked decrease in women's 
ability to become pregnant?

25~34
35~39†

40~44
45~60

1 (1.3)
18 (23.7)
16 (21.1)
41 (53.9)

 0 (0.0)
 45 (25.9)
 53 (30.5)
 76 (43.7)

5.03‡  63 (25.2)

A young woman (＜25 years) and a man have 
unprotected intercourse at the time of 
ovulation—how large is the chance that she will 
then become pregnant?

 0~29%
30~39%†

40~49%
50~100%

 8 (10.5)
20 (26.3)
17 (22.4)
31 (40.8)

 9 (5.2)
 26 (14.9)
 35 (20.1)
104 (59.8)

9.61*  46 (18.4)

A woman and a man who regularly have 
unprotected intercourse during a period of 1 year: 
How large is the chance that she will become 
pregnant if she is 25~30 years old?

 0~69%
70~79%†

80~89%
90~100%

5 (6.6)
21 (27.6)
19 (25.0)
31 (40.8)

12 (6.9)
 33 (19.0)
 59 (33.9)
 70 (40.2)

3.20  54 (21.6)

How large is the chance that she will become 
pregnant if she is 35~40 years old?

 0~49%
50~59%†

60~69%
70~100%

20 (26.3)
16 (21.1)
24 (31.6)
16 (21.1)

 39 (22.4)
 49 (28.2)
 65 (37.4)
 21 (12.1)

4.75  65 (26.0)

How many couples in Korea are involuntarily 
childless?

 0~4%
 5~9%
10~19%†

20~29%

1 (1.3)
22 (28.9)
43 (56.6)
10 (13.2)

 4 (2.3)
 20 (11.5)
 99 (56.9)
 51 (29.3)

15.04**‡ 142 (56.8)

Couples that undergo treatment with IVF—what is 
their chance, on average, of having a child?

 0~19%
20~29%
30~39%†

40~100%

23 (30.3)
20 (26.3)
19 (25.0)
14 (18.4)

 42 (24.1)
 58 (33.3)
 57 (32.8)
17 (9.8)

5.84  76 (30.4)

Average correct answer rate  30.7%

*p＜.05, **p＜.01; †The category that contains the correct answer according to the published data; ‡Fisher's exact test.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35세 이상의 여성은 임신 중에 양

수천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25.3%만이 정확히 알고 있

었다.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점수는 전공, 학년, 경제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계열(7.26점)이 비보건계열(5.17점)

보다 높았으며(t=7.24, p<.01), 학년별로는 4학년(6.96점)이 2

학년(5.41점)보다 더 높았고(F=5.87, p<.05), 경제수준이 ‘중’

인 집단(6.75점)이 ‘하’인 집단(5.7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4.36, p<.05)(Table 6). 

4.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차이

일반적 특성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남녀 대상자의 결

혼 의향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를 보였다(F=7.95, p<.05). 여

성은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높고(2.57

점)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낮았던

(1.95점) 반면, 남성은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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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Questions Concerning Maternal Age-related Risks of Childbearing (N=250)

Questions
Correct answer rate

x2Male Female Total
n (%) n (%) n (%)

Women ＞35 years experience more problems getting pregnant 
than younger women†

63 (82.9) 154 (88.5) 217 (86.8) 1.45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develop medical problems 
during pregnancy than younger women†

60 (78.9) 143 (82.2) 203 (81.2) 0.36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baby with Down 
Syndrome compared to younger women†

50 (65.8) 137 (78.7) 187 (74.8) 4.70*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baby with a congenital 
anomaly than younger women†

51 (67.1) 127 (73.0) 178 (71.2) 0.89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caesarean section than 
younger women†

51 (67.1) 121 (69.5) 172 (68.8) 0.15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preterm baby than 
younger women†

50 (65.8) 128 (73.6) 178 (71.2) 1.56

Women ＞35 years are eligible for amniocentesis during 
pregnancy†

27 (35.5)  44 (25.3)  71 (28.4) 2.73

 Women ＜20 years are at higher risk of having a low birth weight 
baby than women 20~29 years†

43 (56.6) 117 (67.2) 160 (64.0) 2.61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low birth weight baby 
than younger women†

50 (65.8)  97 (55.7) 147 (58.8) 2.20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multiple birth than 
younger women (even if not using fertility treatment)†

15 (19.7)  50 (28.7)  65 (26.0) 2.23

Average correct answer rate 63.1%

*p＜.05; †Indicates correct response based on current literature. 

Table 6. Differences between Subjects on Knowledge about High Risk Pregnancy by Characteristic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Knowledge about high risk pregnancy

M±SD t or F Scheffé́

Gender Male
Female

 76 (30.4)
174 (69.6)

6.05±2.52
6.43±2.40

-1.11

Department Medical and health
Others

137 (54.8)
113 (45.2)

7.26±1.90
5.17±2.54

7.24**

Grade 1a

2b

3c

4d

 58 (23.2)
 56 (22.4)
 44 (17.6)
 92 (36.8)

6.55±1.98
5.41±2.78
5.80±2.51
6.96±2.25

5.87* d＞b*

Economic status Higha

Middleb

Lowc

 70 (28.0)
125 (50.0)
 55 (22.0)

5.99±2.61
6.75±2.22
5.73±2.54

4.36* b＞c*
 

*p＜.05, **p＜.01.

정도가 낮았고(2.47점)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

식 정도가 높았다(3.50점)(Figure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에 따른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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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wareness of fertility according to intent to marriage by gender.

Intent to Marriage
Yes No

2.0

2.5

3.0

3.5

Gender
    Male

    Female

논 의

본 연구는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의향이 있

는 비율은 8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73.0%(KIHASA, 2015)보다 높은 비율로, 남

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

대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Park (2016)의 연구결과에서 대학

생의 결혼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연

구대상의 평균 연령이 22.53세로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초보인생 구조시기에 속하며, 모든 대상자가 미혼으로 기혼자

보다 미혼자가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부합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Choi, & Lee, 2014). 희망 결혼 적령기

는 29.78세, 첫 아이 출산은 30.38세, 막내 아이 출산은 35.07세

로 나타났는데, 평균 연령은 긍정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35세 

이상에서 막내 아이 출산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59.6%로 나타

나 이들에게는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 희망자는 64.0%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의 55.2%(KIHASA, 2015), 30세 이상 미혼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2.49점이었던 연구결과(Je & Choi, 

2014)보다는 높았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자

녀 희망 비율인 77.9%보다는 낮았다(Kim & Hong, 2013).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할 것이며, 자녀 희망 비율이 더 높기는 하였으나 자녀

를 원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36.0%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보

다 상세히 탐색하고 필요한 교육,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임신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비율이 49.6%로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점, 교육의 필요성은 

비교적 높았으나 교육의 참여 의사는 낮게 나타난 점은 교육 계

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가임력 관련 인식은 8점 만점에 2.46점, 정답률은 30.7%

로 낮은 편이었다. 대체로 여성의 가임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하고 있었으며, 난임 혹은 불임과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이는 스웨덴(Lampic, 2006), 미국

(Peterson, 2012), 홍콩(Chan,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스웨덴 대학생들은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가임력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불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하였으며, 미국 대학생 대부분이 적어도 두 명의 아이들을 가

지고 싶어 했지만 약 40~50%의 대상자가 그들의 막내 아이를 

고령산모인 35~44세 사이에 가지기를 원했다. 홍콩 대학생의 

대다수는 학교 대신 언론을 통해 성과 출산 관련 지식을 획득했

다고 했으며, 교육은 해부학적 성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

고 있고 난임이나 불임 문제에는 적은 시간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

령임신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실

제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확하

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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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의 정답률은 63.1%로, 30대 이

상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정답률 55.5%보다 높

았다(Je & Choi, 2014). 그러나 나머지 36.9% 대상자는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이 부족하며, 고위험 임신이 개인의 건강 문제뿐

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

려한다면 지식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 중 보건계열 전공 학생이 다수 있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임신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 비율이 50.4%로 

과반수 이상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유사한 연구들과 결과

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전

환기로 막연하게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해 생각할 수는 있겠지

만, 실제 본 연구에서의 희망 결혼 적령기인 29.78세, 첫 아이 

출산 희망 연령인 30.38세, 막내 아이 출산 희망 연령인 35.07세

와는 연령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은 부족한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까운 시간 내에 부모 세대가 될 가능

성이 높은 출산 인구인 대학생의 미래 고위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 

및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결혼과 출

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컸으며,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

험 임신 관련 지식은 성별에 따라 일부 문항에서만 차이가 나타

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가치관에 대해 연구한 Kim과 Song (2012)의 연구에서 남자대

학생이 여자보다 자녀가치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부정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자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즉 결혼

가치관, 출산가치관, 자녀관이 모두 비전통적으로 빠르게 변화

해가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여자대학생의 출산과 자녀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ohn & Kim, 2010).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직업 혹은 사회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

담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보

면, 중고등학생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

이다’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문항에

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KIHASA, 2015), 본 연

구에서는 남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부모됨의 가치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 없이 보편

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대학생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됨

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문항은 중고등학

생과 대학생 모두 약 50% 찬성하여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출산

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관이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문항에 중고등학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성의 육아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28~40세의 전문직 남녀를 대

상으로 한 Ahu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연령이 증가하

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 및 가사 노동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신전통주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여

성은 비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남성은 전

통적인 가치관이 남아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만혼 현상과 고령임신으

로 인한 고위험 임신의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양성 평등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결혼 예

비 교육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출산 휴

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 비용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이다. 가임력 관련 인식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없었으나 8문항 중 3문항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임력

이 높은 연령대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과대평가하고 있었

는데, 결혼과 출산이 남녀 모두의 공동 문제이기는 하나 실제 

고령 임신으로 합병증이나 사망 같은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게 될 여성 자신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

한 것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난임 부부 

비율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난임 부부 비율이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이 성교육이나 임신 관련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10문항 중 1문항만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위험 임신 관련 지식의 정답률이 63.1%로 선행연구에서의 정

답률 55.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Je & Choi, 2014), 보건계열 

전공 학생의 정답률이 72.6%, 비보건계열 전공 학생의 정답률

이 51.7%로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캐나다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Tough 등(2006)의 연

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비보건계열 전공 학생들 정답률

이 0.9% 높았으며,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산(다태아), 양수천자, 저체중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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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 Je와 Choi (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

면 다산(다태아), 조산, 제왕절개에 대한 지식이 낮았던 Tough 

등(2006)의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섯 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

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는 남녀의 결혼의향

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이 차이가 있었다. 결혼의향이 있을 

경우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관심이 더 많고 그에 따라 지식 

정도가 높을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결혼의향이 있을 경우 남녀의 가임력 관

련 인식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 여성

은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낮은 반면 남성은 가임력 관련 인

식 정도가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선행연구결과(Na & Kim, 2012)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임력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는 생식건

강(reproductive health)이라는 개념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연령, 전공, 성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었는데(Kim & Hong, 2013), 성별에 따라 성경험이 다

른 것도 하나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가임력 

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

위험 임신 관련 지식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프로그

램이나 교육 계획,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나 정책 등을 수

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성인기의 주요 과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예비 부모인 남녀 대학생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

다. 이들의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은 이들의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미래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하

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결

혼적령기를 높게 생각하였고, 희망 출산연령 또한 높게 계획하

고 있어 고령산모의 고위험 임신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가임

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부족하였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높게 조사되어, 결혼 후 사회적, 제도적 지

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이를 갖지 않거나 출산 연령이 늦어지

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결혼, 출

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에 대한 원

인을 밝히거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

다.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 관련 교육은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

한 교육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

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효과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도구의 일부 문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가임력 

관련 인식을 측정한 도구는 선행연구들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가 확보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적 수치가 제

시되지 않았던 바, 추후 관련 연구를 할 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구하고, 예비 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전체 대학생으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추후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전국적인 연구와 비

교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 관련 교육 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

구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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